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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강 : 가르침[敎]과 스승[師] 

 

○葉公問孔子於子路, 子路不對. 子曰, “女奚不曰, ‘其爲人也, 發憤忘食, 樂以忘憂, 

不知老之將至’云爾?”(『論語』｢ ｣述而 ) 

【해석】섭공(葉公)이 자로(子路)에게 공자(孔子)는 어떤 분인지 물었는데, 자로가 대

답하지 못했다. (나중에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) 공자께서 자로에게 말씀하셨다. “너는 

어찌하여 ｢그 분은 (모르는 것이 있으면) 분을 내어 밥 먹는 것도 잊고, (그것을 깨닫

고 나면) 즐거워 모든 근심을 잊으셔서, 늙음이 장차 이르러 오는 줄도 모르는 분｣이

라고 말하지 않았느냐?” 

 

 

○子曰, “吾十有五而志于學, 三十而立, 四十而不惑, 五十而知天命, 六十而耳順, 七

十而從心所欲,1 不踰矩.”(『論語』｢ ｣爲政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나는 열다섯에 배움에 뜻을 두어, 서른에 섰고, 

마흔에 미혹되지 않았고, 쉰에 하늘의 명[天命]을 알았고, 예순에 귀가 순하였고, 일

흔에는 마음이 하고 싶은 대로 하여도 법도를 넘지 않았다.” 

 

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1 “욕구는 따라서는 안 된다.”(『禮記』｢曲禮上｣: “欲不可從”)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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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子曰, “自行束脩以上, 吾未嘗無誨焉.”(『論語』｢ ｣述而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포[脩] 한 꾸러미 이상을 가지고 찾아오거든, 내 

일찍이 가르치지 않은 적이 없었노라.” 

 

 

○子謂仲弓曰, “犁牛之子, 騂且角, 雖欲勿用, 山川其舍諸?”(『論語』｢ ｣雍也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중궁(仲弓)에 대해 말씀하셨다. “얼룩소의 새끼가 털이 붉고 

뿔이 반듯하다면, 비록 (희생으로) 쓰지 말고 싶겠지만 산천이 버려두겠느냐?” 

 

 

○互鄕難與言, 童子見, 門人惑. 子曰, “人絜己以進, 與其絜也, 不保其往也. 與其進

也, 不與其退也, 唯何甚?”(『論語』｢ ｣述而 ) 

【해석】호향(互鄕) 사람들은 더불어 말하기 어렵다고 여겨지고 있었는데, 그곳의 동

자가 공자(孔子)를 찾아뵙자 문인들이 의혹하였다.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누군가 자신

을 깨끗이 하여 찾아왔을 때 그 깨끗이 함을 인정할 뿐 그의 과거까지 보장하지는 않

으며, 그 찾아온 것을 인정할 뿐 그가 물러간 뒤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무엇이 심하단 

말인가?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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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子曰, “不憤不啓, 不悱不發. 擧一隅, 不以三隅反, 則不復也.”(『論語』｢ ｣述而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분을 내지 않으면 열어주지 않고, 답답해하지 않

으면 펼쳐주지 않나니, 한 모서리를 제시했을 때 세 모서리로 반응하지 않거든 다시 

하지 않는다.” 

 

 

○子曰, “我非生而知之者, 好古敏以求之者也.”(『論語』｢ ｣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

니라, 옛을 좋아하여 민첩함으로 구했던 사람이니라.” 

 

 

○衛公孫朝問於子貢曰, “仲尼焉學?” 子貢曰, “文武之道, 未墜於地, 在人. 賢者識其

大者, 不賢者識其小者. 莫不有文武之道焉. 夫子焉不學? 而亦何常師之有?”( 『 論

語』｢ ｣子張 ) 
【해석】위(衛)나라 공손조(公孫朝)가 자공(子貢)에게 물었다. “중니(仲尼: 공자의 자)는 

어디에서 배우셨습니까?” 자공이 말했다. “문왕(文王)과 무왕(武王)의 도가 땅에 덜어

지지 않고 사람에게 있습니다. 어진 이는 그 큰 것을 알고 있고, 어질지 못한 이는 그 

작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. 문왕과 무왕의 도가 있지 않는 데가 없는데 부자께서 어디

선들 배우지 않으셨을 것이며 또한 어찌 일정한 스승이 있으셨겠습니까?”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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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子曰, “三人行, 必有我師焉, 擇其善者而從之, 其不善者而改之.”(『論語』｢ ｣述而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세 사람이 길을 가면 그 중에는 반드시 나의 스

승이 있나니, 선한 자는 골라서 따르고 선하지 못한 자는 골라서 고치는 것이다.” 

 

 

○子曰, “述而不作, 信而好古, 竊比於我老彭.”(『論語』｢ ｣述而 ) 
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전술할을 뿐 창작하지 않으며, 옛을 믿고 좋아함

을 조심스레 우리 노팽(老彭)에게 견주노라.” 

 

 

○子曰, “若聖與仁, 則吾豈敢? 抑爲之不厭, 誨人不倦, 則可謂云爾已矣.”(『論語』｢

｣述而 ) 
【해석】공자(孔子)께서 말씀하셨다. “성스러움[聖]이나 인함[仁] 같은 것이야 내 어찌 

감히 그렇다 하겠느냐? 하지만 그렇게 하기를 싫어하지 않고 남에게 가르치기를 게을

리 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렇다 말할 수 있으리라.”  

【참고】옛날에 자공(子貢)이 공자(孔子)께 물었다. “선생님은 성인이십니다.” 공자께서 말씀하

셨다. “성인이라면 나는 능하지 못하지만, 나는 배우기를 싫어하지 않고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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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않는다.” 자공이 말했다. “배우기를 싫어하지 않음은 지혜로움이요, 가르치기를 게을리 하지 

않음은 인함이니, 지혜롭고 인하신 선생님은 이미 성인이십니다.”(□孟子□｢公孫丑上｣: 昔者, 子

貢問於孔子曰, “夫子聖矣乎!” 孔子曰, “聖則吾不能, 我學不厭而敎不倦也.” 子貢曰, “學不厭, 智也. 

敎不倦, 仁也. 仁且智, 夫子旣聖矣.”) 

 

 

○子曰: “朝聞道, 夕死可矣.”(『論語』｢ ｣里仁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아침에 도(道)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괜찮으리라.” 

 

 

○子曰: “誰能出不由戶? 何莫由斯道也?”(『論語』｢ ｣泰伯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그 누가 밖을 나갈 때 문을 경유하지 않을 수 있느냐. 

그런데 어찌 살아가면서 이 도(道)는 경유하지 않는가?” 

 

 

【참고자료】欒共子曰, 民生於三. 事之如一. 父生之, 師敎之, 君食之. 非父不生, 
非食不長, 非敎不知. 生之族也. 故一事之, 唯其所在, 則致死焉. 報生以死, 服賜以
力, 人之道也.  

【해석】난공자가 말했다. “백성은 세 가지에 의해 살아가므로, 세 분 섬기기를 똑 같

이 해야 한다. 부모(父)는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고, 스승(師)은 나를 가르쳐주신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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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이고, 임금(君)은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신 분이다. 부모가 아니면 태어나지 못하고, 

먹을 것이 아니면 장성하지 못하며, 가르침이 아니면 알지 못하니, 이는 모두 나를 살

아가게 만든 것들이므로 이 분들을 한 결 같이 섬겨야 한다.”(『소학』·｢계고｣중에서) 

 

 

【참고자료】師者所以傳道授業解惑也. ··· 生乎吾前, 其聞道也, 固先乎吾, 吾從而師

之. 生乎吾後, 其聞道也, 亦先乎吾, 吾從而師之. 吾師道也. 夫庸知其年之先後生於
吾乎. 是故無貴無賤, 無長無少, 道之所存, 師之所存也.  

【해석】스승은 도를 전수하고(傳道) 학업을 제공하며(授業) 미혹을 풀어주는(解惑) 분

이다. ···나보다 먼저 태어났다면 도를 들음이 분명 나보다 앞설 것이니 나는 그를 좇아 

스승으로 삼을 것이다. 나보다 나중에 태어났더라도 도를 들음이 또한 나보다 앞선다

면 나는 그를 좇아 스승으로 삼을 것이다. 나는 도를 스승으로 삼는 것이니, 어찌 태

어난 해가 나보다 먼저인지 나중인지를 아랑곳 하겠는가? 이런 까닭에 지위의 귀천도 

없고 나이의 많고 적음도 없다.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계신 곳이다.(한유,「사설(師

說)」중에서) 

 

 

○子曰, “參乎! 吾道一以貫之.” 曾子曰, “唯.” 子出, 門人問曰, “何謂也?” 曾子曰, “夫

子之道, 忠恕而已矣.”(｢ ｣里仁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삼아! 나의 길[도]은 하나로 관통하노라.” 증자가 말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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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“예.” 공자께서 나가시자, 문인들이 물었다. “무슨 말씀입니까?” 증자가 말했다. “선

생님의 길은 ‘충’과 ‘서’일 따름이다.” 

 

 

○子曰, “賜也, 女以予爲多學而識之者與?” 對曰, “然, 非與?” 曰, “非也, 予一以貫

之.”(｢ ｣衛靈公 ) 

【해석】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“사야! 너는 나를 많이 배워서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

느냐?” (자공이)대답하였다. “그렇습니다. 아닙니까?” (공자께서) 말씀하셨다. “아니다. 

나는 하나로 관통하노라.” 

 

 


